
알고 싶은 법률 상식

휴대폰의 녹음 기능 발달로 대화 당사자 사이에서 

전화통화 또는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 

졌다. 소송에서의 증거를 준비하기 위해 또는 상

대방이 혹시 과거에 한 발언을 번복하지 않을까하

는 노심초사에서 휴대폰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쉽

게 대화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.

따라서 요즘 적대적 또는 비우호적인 사람과의 대

화시 녹음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조심스럽게 대

화에 임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

이러한 대화의 녹음은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

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

에 비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 차원에서 아무런 

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. 그렇다면 대화의 녹

음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 것일까... 

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

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공개되지 

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와 

그 지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자를 

처벌하고 있다.(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, 제

16조 제1항)

우선 2인의 대화 도중 대화에 참여한 일방 당사자

가 상대방 모르게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타

인간의 대화로 볼 수 없어 불법 감청이 아니다. 그

러나 대화의 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의 당사

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

불법 감청에 해당함은 당연하다. 

대화의 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2인의 대화 당사

자 중 1인의 동의만을 얻어 대화를 녹음하였을 경

우에는 다른 1인의 동의가 없던 이상 불법 감청에 

해당한다. 

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이나 청취

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

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

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이 없어 소송에서 증거로 쓰

이지 못한다.

동의 없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누설한 

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

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

는 점에 비춰 평소 휴대폰의 편리한 기능에만 의

존하고 간과하기 쉬운 위와 같은 법률 상식을 숙

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.  

김낙의
법산 법률사무소 변호사

대화 녹음...
어디까지 합법적인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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